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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생명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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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적고 

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서

정식 새벽 제단 쌓으러 가려고 누우려고 하니 

주님이 이름을 크게 3번을 불렀습니다.

예수님 ; 소련은 처음부터 

공산권의 냉랭한 나라가 아니었다. 

한 사람의 냉랭한 이념과 사상으로 그 대륙 전체가 

얼음처럼 냉랭한 땅덩어리로 만들어져 버렸구나.

그 대륙의 속 깊이에 언젠가는

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을 준비라도 하듯

기다리고 기다리는 화산의 씨앗들이 

거대하게 숨어있도다.

그 화산의 씨앗들이 너 살고 있는 

대한민국까지 뻗어있다는 걸 알라.

마치 이 대륙을 공산권으로 만든 창시자 

그 아이의 마음처럼 무섭게 도사리고 있노라.

이와 같이 악의 세계도 이러하다.

너희가 선의 세계에 산다 해도 

완전한 의인이 아니니 늘 깨어 기도하며

악의 근성들은 아예 다 뿌리 뽑아야 할 

지금 이때이니라.

진정 알겠느냐?

진정 이 시대 흐름을 알겠느냐?

알아나 보겠느냐?

눈에 보이는 거, 귀에 들리는 세계 흐름을 

너희가 마음으로 알까?

지금 이 순간이 기도하기 좋은 때이다.

전 세계 지구촌 이름을 가능하면 

크게 불러가며 기도하라.

“대한민국아~”

“미국아~”

“캐나다야~”

“남아프리카야~”

“브라질아~”

계속 크게 부르시다가 브라질을 부르시더니 

멈추시고 말씀을 돌리셨습니다.

예수님 ; 내 사랑 브라질!

곱고 고운 마음을 지닌 자가 가 있구나.

선생 위하는 마음, 하늘 위하고 

섭리 위하는 마음 곱고 고운 자 

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.

내가 함께 하리니 염려 말고 

첫 심정, 첫 마음 잊지 말고 

선생이 네게 한 말 기억, 기억, 기억하고 

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며

기도하며 멋있는 자 세워봐. 

나라 이름 부르다가 브라질 네가 생각나서

내 사랑하는 자 그 안에 있으니

나 보고파 선생 대신 내 마음 전한다.

사랑한다.

사랑한다 내 신부들아~

수고하니 꼭 그 결실 이룰 그 날 

손꼽아 선생 기다리니 내가 함께 도우리라.

사랑한다. 

(주님은 다시 남아공을 생각하시며 한숨짓고

말씀하셨습니다.)

예수님 ; (남아공을 향해) 기도해야 한다.

기도해야 산다 하잖느냐.

대한민국 회원들은 남아공 위해 

간절히 기도해주어라. 

기도 후원해주자. 

“몽골아~”

영적 문제, 이성문제 생기기 않도록

결혼한 가정이라 해도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라.

깨어 있어라.

사탄 앞에 깨어 있어야 

사탄 밟아 죽일 수 있노라.

사탄 박멸, 박멸이다.

영원히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탄이노라.

너희는 하늘 신부이니 

더 담대하게 과감하게 밀어붙여라.

먹고 자는 것이 필요하더냐?

전도하라.

마치 베드로 물고기처럼 행해서 

기적을 보이라.

준비하고 예비한 자 동서남북에 있으니

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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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내자 내 사랑들아. 

“호주야~”

이성문제, 돈 문제, 명예문제

늘 소소하게 일어나는 호주!

내 마음 너무 아프고 아파서 어이할꼬?

지도자 길이 험하고 힘들다 하여

호주 문화에 빠져 있는 자 

돌이켜 다시 내게, 나 예수에게 나아오라. 

급히 돌이켜라.

네 영혼까지 호주에 묻히게 하려느냐.

결코 어디로 가겠느냐.

호주가 겉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면 

다른 나라이지 않느냐.

애써 모르는 척 하지 말고, 

내 말 선생 말 듣고 돌이킬 자 돌이켜라. 

주님은 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더니 

“쉬어라.” 하시고 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.


